
운임 폭주! 물량 급증으로 선사 또 한차례 가격 인상 통지! 

 

하반기 성수기가 다가오고 출하량이 급증하면서 컨테이너 시장도 폭선하고 있습니다.  

닝보 컨테이너 운임 지수 (NCFI)에 따르면 유럽 항로 운임 지수는 1496.4로 지난주보다 16.4% 올

랐습니다. 또한, 지동항로 운임지수는 1316.7로 지난주보다 24.4%, 지서항로 운임지수는 1740.3으

로 지난주보다 27.3% 올랐습니다.  

. 

 

최근 허버로트, HMM, 머스크 등을 포함한 여러 선사들은 여러 중요한 항로와 관련된 새로운 운

임 조정 계획과 성수기 할증료 부과 통지를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요율은 2024년 11월 15

일부터 운임이 부과되는 고상자를 포함해 20피트와 40피트 건화물과 냉장 컨테이너를 통해 운송

되는 화물에 적용됩니다.  

 

(허버로트 인상요율) 

 



한국 선사 HMM은 고객 통지를 발표하여 2024년 12월 1일부터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출발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GRI(일반 요율 인상)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MN 인상요율) 

 

머스크는 글로벌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 2024년 11월 4일부터 중국, 홍콩, 케냐의 모든 20피트, 

40피트 건화물 컨테이너와 냉장 컨테이너, 모든 45피트 고입방 건화물 컨테이너의 성수기 할증료

(PSS)를 인상한다고 공고했습니다.  

 

(머스크 인상요율)  


